전통과 신조류
――현대의 일본TV드라마 실정에 관하여

　　　　　　　　요미우리신문 기자  스즈키 요시카즈
일본의 TV방송은 1953년, 수신료제도로 성립된 공영방송 NHK에 의해서 시작됐다. 같은 해, 광고 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민방 TV국 제 1호로 니혼TV가 개국했다. 그 후, 민방의 도쿄 키국으로 현재의 TBS, TV아사히, 후지TV, TV도쿄가 연이어 개국하여, 전국 각지에 계열사을 늘려왔다. 일본의 TV방송은, NHK와 민방의 병존체제에 의해 매우 순조로운 발전을 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TV의 초창기부터, TV드라마는 편성상의 중요한 기둥의 하나로 자리잡아, 그 지위는 지금도 그다지 변함이 없다. 그 중에서도, NHK의 아침 드라마 『연속 TV소설』과 일요일 밤에 방송되는 『대하 드라마』는, 반세기를 넘는 일본의 TV드라마史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전통적인 두 프로그램과, 민방의 드라마 조류를 중심으로, 현대 일본의 TV드라마 실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여성에게 보내는 응원가」 연속TV소설
아침에 방송되는 연속TV소설은, TV 가 폭발적으로 보급되던 1961년, 「신문의 연재 소설을 TV판으로 만들자」라는 발상으로부터 시작됐다. 처음에는 저명한 작가의 소설을 드라마화하는 문예 노선이 계속되었는데, 1966년도의 『하나씨』가 크게 히트 쳤다. 일본이 근대화를 이뤄냈던 메이지시대의 여성 ‘하나’는 군인의 아내가 되어, 남편의 병사, 전쟁 등의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밝고 진취적인 삶을 살았다. 주인공으로 발탁된 신인 여배우 가시야마 후미에(樫山文枝)의 얼굴과 이름은 전국에 알려져, 「밝고, 산뜻하고, 친숙해지기 쉽다」라는 캐릭터는, 연속TV소설의 헤로인상의 원형을 만들었다.
이 다음 드라마 『여로』는, 국철(현재의 JR)직원의 아내가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인생을 보낸다는 이야기로, 평균 시청률도 45.6%의 『하나씨』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방송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8시 15분부터 15분씩, 1년 동안 방송됐다. 이 두 작품의 성공으로 「여성의 일대기」노선이 확립되어, 「아침 시계 대용」이라고도 불렸던 연속TV소설의 인기는, 주부 층을 중심으로 부동적으로 자리 잡았다.
「신인 여배우 등용문」이라는 평가도 정착하게 되어, 참신한 인기 연기자를 계속해서 배출했다. 유망한 젊은 여배우를 발굴하여, TV의 새로운 스타로 키워온 역할도 컸다.

「여성의 일대기」노선의 정평이 나게 된 것은, 연속TV소설에서 최대의 히트작이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킨 1983년도의 『오싱』이다. 메이지, 다이쇼, 쇼와라는 격동의 시대를 꿋꿋이 살아간 서민 여성을 주인공으로, 고난의 인생을 표현했던 하시다 스가코(橋田寿賀子)각본의 이 드라마는, 평균 52.6%라는 경이로운 시청률을 올렸다. 지금까지 아시아 및 중남미, 중동 등 5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방송되어,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적인 발전을 이룬 일본에도 저런 궁핍했던 시대가 있었던가. 우리들도 노력하면, 오싱, 즉 일본처럼 될 수 있다」등의 이례적인 평판을 부른 점도 특필된다.

1975년부터 원칙적으로 반년간 방송되었던 연속TV소설은,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역대 헤로인들에게 그때그때의 여성의 삶의 방식이나 의식, 세태를 현저하게 반영시켜왔다. 일관적으로 「여성에게 보내는 응원가」를 계속 노래해, 올해로 45년을 맞이한 그 역사는 여성의 전후사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이나 생활 시간의 변화, 기획의 매너리즘화 등 다양한 이유로, 인기는 장기 하락 경향이 계속되어, 평균 시청률은 최근 20%전후의 추이이다.

일본의 역사를 그려가는 대하드라마

연속 TV소설과 함께, NHK드라마의 “2대 간판”인 대하드라마는, TV방송 개국 10주년인 1963년부터 시작됐다. TV를 적대시하고 있던 영화계 사람들이 TV드라마를 「전기 그림 연극」이라며 경시하던 중, 「영화에 뒤지지 않는 일본 최고의 드라마를 만들어, 일요일 밤에 시청자들을 이쪽으로 향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였다.

첫번째 작품은, 300년 가까이 계속 되었던 에도시대 말기, 도쿠가와막부의 중심이었던 정치가 이이 나오스케(井伊直弼)를 주인공으로 한 『꽃의 생애』가 선택되었다. 두번째 작품인 『아코로시』는, 도쿄 올림픽이 열렸던 1964년 1월부터 12월까지 방송되어, 그 이후, 「달력상 1년간」이라는 방송기간이 정착한다. 일본인이 옛날부터 즐기던 복수 이야기 （『충신장』）을 채택한 『아코로시』는, 당시의 영화계의 대스타 하세가와 가즈오(長谷川一夫)를 비롯하여 영화, 연극계의 거물이나 인기있는 배우들을 대거 출연시켜, 「전무후무한 배역」이라고 평가되었다. 평균 시청률은 31.9%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오락 시대극 노선에 비해, 세번째 작품 『태합기』는 역사 드라마로서의 요소를 명확히 하였다. 16세기 후반의 전국시대,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를 섬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노부나가가 가신에 의해 살해된 후, 천하를 통일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천하의 패자가 된 히데요시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일본인이 좋아하는 성공담이지만, 다큐멘터리출신의 연출가 요시다 나오야(吉田直哉)는, 역사를 현대적인 시점으로 보고, 리얼리즘을 중시했다. 매 회, 히데요시의 연고지를 소개하거나, 성의 돌담을 쌓는 방법이나 무사의 수입에 대해서 해설을 삽입하거나 하여, 「사회과 드라마」라고도 불렸다. 무명의 신인이었던 오가타 겐(緒形拳)을 주역으로 기용한 이 『태합기』도 대성공으로 이끌어내, 일요일 밤 8시 대에서 45분간 방송되는 시대극의 틀은 완전히 정착했다.

역대 스태프는 역사적인 사건을 현시대에 조화시켜, 시대와 인간과의 관계를 다이나믹하게 그리는 수법을 확립해 갔다. 이 역사드라마 노선은, 선악의 도식이 명확한 민방류의 권선징악형 시대극과는 다르게, NHK독자적인 영역을 열었다. 대하드라마에서 다루어지는 소재가 결정되면, 서점에는 관련 역사서와 소설 등이 진열되고, 그 무대가 되는 현지에는 관광객이 몰려드는 등, 그때마다 사회 현상을 불러 일으켰다.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전국시대, 에도시대 말기에서 메이지유신까지의 격동기, 에도시대 중반의 『충신장』의 시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대하 드라마에서 평균 시청률 1위(39.7%)를 기록한 1987년의 『외눈의 영웅 마사무네』의 주인공도, 전국시대부터 에도시대에 걸쳐 활약했던 지방의 무장이다. 45번째 작품이 되는 금년의 『공명의 갈림길』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모시고, 「한 나라의 성주」로 출세하는 야마우치 가즈토요(山内一豊)와 그의 양처를 주인공으로 하여, 홈 드라마적인 요소도 포함시키고 있다. 덧붙여 말하면, 내년에 방송될 대하드라마 『풍림화산』도, 유명한 무장 다케다 신겐의 보좌관의 시점에서 전국시대를 그린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대하드라마도 아침에 방송되는 연속TV소설과 마찬가지로 지반 침하는 어쩔 수 없이, 시청률은 20%전후를 오가고 있다. 젊은 세대의 시대극에 대한 냉대와 기획이나 소재의 매너리즘화 등의 이유가 지적되고 있지만, 역사를 좋아하는 중장년의 남성층에서는 지금도 탄탄한 인기를 얻고 있다.

동아시아를 시야에 넣은 대하드라마로는, 이치가와 신이치(市川森一)극본의 『황금의 나날』(1978년)을 들 수 있다. 대하드라마의 주인공은 그때까지, 무장이나 무사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위정자의 측면에서가 아닌, 서민의 시점에서 묘사하고, 일본이 세계와 관계를 새롭게 맺기 시작하는 시대를 다루자」며, 외국과의 교역으로 번창했던 전국시대의 사카이를 무대로 선택했다. 
상인 루손 스케자에몬(呂宋助左衛門)을 주인공으로 하여, 필리핀에서 대하드라마 사상 처음으로 해외 촬영을 했다. 또한 2001년의 『호조 도키무네(北条時宗)』에서는, 13세기 후반, 두번에 걸쳐 몽고의 침략에 정면으로 대항한 가마쿠라 막부의 최고 지도자 호조 도키무네의 생애를 그려, 중국 현지 촬영도 끼워 넣었다.
몽고의 침략과 반대되는 경우가, 대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이다. 일본인에게는 역사적인 영웅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두 번이나 침략한 침략자』이다. 지금까지의 대하 드라마는 히데요시를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역사인식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보아도,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할 것인가는 극히 최근의 테마일 것이다. 

젊은 층을 겨냥한 민방의 드라마

민방의 TV드라마의 상황에 대해 말한다면, 소위 「프라임 타임」이라고 하는 저녁 7시부터 11시 사이의 시간대에는 크게 1회 약 한 시간 정도의 연속 드라마와 두시간짜리 단막극으로 나누어진다.

두시간짜리 단막극은 현재, 5개의 민방마다 한편씩 편성되어 있다. 이 드라마들은 거의 영화사나 외부 프로덕션에서 제작되고 있다. 편수는 많은 편이지만, 미스터리나 서스펜스 극이 압도적이므로, 내용이 폭넓다고는 말할 수 없다. 방송국마다의 특징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획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여러 직종의 “아마추어 탐정”이 주인공이 되어, 살인 사건의 범인 추적과 추리 등으로 이끌어 나가는 시리즈물이 주류로, 단순한 이분법적 권선징악, 유형화된 인물설정, 반복되는 우연한 만남, 기회주의적인 전개가 지나치게 많다. 역시 시청자도 싫증을 내고 있고, 최근 각 방송국은 실존 인물의 전기 드라마나 실화의 드라마화를 꾀하고 있으나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다.

연속 드라마의 편수는 민방의 프라임 시간대에 총 14, 5편을 헤아린다. 20편 이상이었던 20년 전에 비하면, 편수는 감소하였으며, 그 중에 시대극은 눈에 띄게 퇴조하고 있다. 그 대신에 증편된 것은 개그맨들이 출연하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대하 드라마와 시대극 1편을 항상 편성해 놓고 있는 NHK는 자력으로 만들 수 있는 제작 능력이 있으나, 대부분의 민방은 시대극을 촬영할 수 있는 스태프가 없어, 외부에 발주하고 있다. 시대극의 정규 프로그램 편수가 격감한 요즘, 특별한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시대극의 향후가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연속 드라마라고 해도 3개월 방영이 대부분이며 유일한 예외는, TBS에서 1, 2년마다 등장하는 하시다 스가코 각본의 홈 드라마 『세상살이 원수천지』로, 1편의 시리즈가 1년간 방송된다. 중년의 주부층의 계속되는 지지로 최초 시리즈부터 15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이례적인 장수 드라마이다. TBS에서는, 에도시대의 최고 권력자이며 장군의 보좌관이었던 도쿠가와 미쓰쿠니(徳川光圀)가 신분을 속이고 전국 각지를 돌며, 악당을 퇴치하는 단순명쾌한 시대극 『미토 고몬(水戸黄門)』과 학원 드라마로써 붐을 일으켰던 『3학년 B반 긴파치 선생님(３年Ｂ組金八先生)』 등의 장수 프로그램이 유명하다.

민방의 연속 드라마의 조류를 알려면,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올라갈 필요가 있다. 일본 경제가 거품 경기였던 이 시대에, 「트랜디 드라마」로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드라마가 등장했다.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젊은 배우들이 도시적인 센스가 넘치는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연애상을 펼친다는 내용이다. 후지 TV가 『안아 주고 싶어!』『당신의 눈동자에 사랑에 빠졌어요!』『사랑해 볼까요!』 등의 히트작을 계속 내어, 연속 드라마에서 멀어졌던 젊은 층, 특히 20-30대 층의 여성들을 불러들였다.

거품 경기가 꺼지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후지TV의 호조는 계속되었다. 1991년에 방송된 『도쿄 러브 스토리』『101번째 프로포즈』는 “순애보”를 테마로 하여, 젊은 사람이나 OL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두 작품은 동아시아의 젊은 세대에게도 인기를 모았다. 『101번째 프로포즈』의 경우, 이후에 한국에서 최지우 주연으로 리메이크되어 일본에 역수입되었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연애드라마 노선은, 타 민방에도 영향을 끼친 동시에 광고주의 의향과도 일치하고 있었다. 광고주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세대별 시청률과는 별도로, 성별・연령층별 시청자 구성이 변별되는 기계식 개인 시청률 조사가 도입된 1997년 이후,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 행동도 활발」한 20-30대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드라마 제작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비슷한 연애 드라마가 범람하고, 장르의 폭도 좁아져 버린 경향은 양상 하게 되었다.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 NHK의 위성방송과 종합TV에서 방송된 한국의 순애 드라마 『겨울연가』는, 일본에도 「한류」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이외의 외국 TV 드라마가 일본에서 이렇게까지 유명해진 것은 아마도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중년여성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일본의 TV는, 어린애같은 개그 버라이어티쇼와 젊은층 대상의 드라마가 점령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반동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다.
　

TV 드라마와 영화의 연동
민방의 최근 수년간 눈에 띄는 경향을 말한다면, 영화와의 연동을 들 수 있는데, 가장 성공한 사례가 후지TV의『춤추는 대수사선』일 것이다. 도쿄시내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젊은 형사를 주인공으로 하여, 관할 경찰서를 무시하는 경시청의 엘리트와 대립을 형성하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형사드라마로, 1997년 연속 드라마로 방송되었다. 가메야마 지히로(亀山千広) 프로듀서는 TV와 동일한 스태프와 캐스팅으로 1998년, 『춤추는 대수사선, ＴＨＥ　ＭＯＶＩＥ)』를 제작하자마자 흥행 수입 101억엔의 히트를 달성했다. 이어서, 2003년에 공개한『춤추는 대수사선, ＴＨＥ　ＭＯＶＩＥ２, 레이보우 브릿지를 봉쇄하라!』는 113억이라는 경이적인 흥행 수입을 기록했다.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일본 영화의 1위에 등극하며 영화 관계자를 놀라게 했다. 스폰서와 함께 한 대량 TV 광고의 전개, 홈페이지의 활용 등으로 「영화를 이벤트화한다」라는 전략이 성과를 가져다 주었다.
후지TV는 원래부터 영화제작에 힘을 기울여 왔으나, 이제야 비로서 적극적으로 TV와 영화의 상승 효과를 꾀하고 있다. 해양보안청의 잠수병이 활약하는『우미자루(海猿)』 시리즈의 경우, 먼저 영화에서 시작하여, 다음에 연속 드라마를 만들고, 다시 영화를 제작하여 완결편으로 하는 전략을 세웠다. 올 봄에 공개했던 두번째 영화는 기대했던 대로 첫번째 영화를 웃도는 히트를 했다. 또한, 인터넷의 게시판의 글쓰기에서 탄생한 연애물 베스트셀러『전차남(電車男)』도 영화화에 이어 연속 드라마로 만들어져 젊은 층에 인기를 얻었다.

민방에서는 작년, 폭력조직 보스의 딸이 열혈교사가 된『조폭 선생님』과 초등학교의 여교사가 철저하게 관리교육을 시행하여 논의를 일으켰던 『여왕의 교실』, 열등생인 고등학생들이 일본의 최고대학인 도쿄대학 수험을 목표로 하는 『드래곤 사쿠라』라고 하는 이색 학원 드라마가 크게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우미자루』도 『조폭 선생님』도 『드래곤 사쿠라』도 모두 인기 만화를 드라마화한 것이다. 영화, 인터넷, 만화와의 연동은 모두 젊은 세대를 겨냥한 기획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은 어른들은 무엇을 봐야 좋은가? 중년 남자에게는 NHK의 대하 드라마밖에 없는 걸까? 중년 주부가 보는 드라마는 아침의 연속 TV 소설이나 『세상살이 원수천지』정도밖에 없는 걸까… TV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